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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형 발수제 사용 “주의보”
소비자보호원, 화재 위험성 높아 … 85%가 주의․경고 표시 없어

장마철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옥상이나 벽면의 방수를 시공하는 유기용제형 발수제가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중에서 판매중인 유기용제형 발수제 20개 중 85%(17개)가 화재의 주 원인인 <롤러의 정전기> <마

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주의․경고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위해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위해정보 사례를 토대로 시중에서 판매중인 유기용

제형 발수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화재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한다고 6월27일 발표했다.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성분의 90%이상이 신나와 같은 유기용제로 이루어져 인화점이 30-0℃로 낮기 외부요

인에 의해 쉽게 발화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마에 대비해 주로 여름철에 방수작업이 이루어지

는 점을 감안할 때 복사열로 뜨거워진 벽면이나 옥상(60-7

0℃)의 온도와 작업과정에서 롤러와의 마찰열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아크릴소재 롤러를 이용하면 정

전기가 발생해 화재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인화성이 강한 유기용제의 특성상 발화가 되면 순

식간에 불이 번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처할 여유도 없이 

큰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S기준에서 발수제는 <콘크리트 표

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라는 산업자재 제품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

도록 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KS를 받은 제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발수제는 건물의 수명(백화․부식 방지 등) 연장 혹은 장마철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시공 

시 또는 가정에서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도료로 수용성과 유기용제형으로 구분된다.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주성분인 유기용제․실리콘 등 2-3개 성분을 혼합하면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어 주로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조사를 토대로 유기용제형 발수제를 포함한 도료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조사해 안전기준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장마철을 대비해 방수공사를 할 때 전문 시공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득이 개인이 시공

할 때는 ▲가급적 수용성 발수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유기용제형 발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복장 착용 ▲

시공현장에 소화기 비치 ▲뜨거운 낮 시간 작업 삼가 ▲롤러 대신 붓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해 작업할 것을 당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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